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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 고위급 회담..."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방
한"
기사입력 2020-08-22 18:29

[앵커]

한중 양국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

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.

중국 측은 한국을 시 주석의 우선 방문 대상국으로 꼽으며 방한 의지를 나타냈는데, 결국 정상 외교

도 방역 성공에 좌우되는 모습입니다.

김도원 기자입니다.

[기자]

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의 외교사령탑 양제츠 정치국 위원과 만났습니

다.

오찬 포함 6시간 가량 회담…"폭넓고 좋은 대화"

시진핑 방한 논의…"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성사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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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에 시작된 회담은 점심을 훌쩍 넘겼고, 오찬을 포함해 6시간 가까이 이뤄졌습니다.

두 사람은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

[서 훈 /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: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눴고, 아주

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봅니다.]

[양제츠 /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: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도 4시간, 5시간 정도 했

습니다.]

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시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,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.

예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가 됐습니다.

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하고, 구체적인 시기는 계속 협의하기

로 했습니다.

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한국 개최도 논의했지만,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

크게 받을 전망입니다.

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해 양 위원은 우리 측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도 화제에 올랐는데, 양 위원은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고,

서 실장은 미중 우호·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

회담을 마친 서 실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5일 동안 자가격리할 예정입

니다.

한중 관계 정상화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

19 때문에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.

경제뿐 아니라 정상외교도 결국, 성공적인 방역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게 됐습니다.

YTN 김도원입니다.

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▶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. 

▶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

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

https://www.ytn.co.kr/issue/corona.php
https://www.ytn.co.kr/_hd/hd_live.html
https://media.naver.com/channel/promotion.nhn?oid=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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